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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의 최

복음과 박종우

광주시체육회 조

영선이 볼링 국

가대표로 선발됐

다 또 광주시체

육회 김병석과

곡성군청 김문정

은국가대표상비군이됐다

대한볼링협회는 지난 9일 안양 호

계볼링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2015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 결승전에서 남녀

각각 22명이국가대표를선발했다

남자 59명 여자 60명의 선수들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6일간 54게임

을 펼쳤다 이들은 1위부터 12위까지

평가전을열어 8명은국가대표 4명은

국가대표후보선수로발탁된다

선발전에서 최복음은 5위 박종우

는 10위 조영선은 11위로태극마크를

달았다 최복음은 54게임 합계 1만

2315점으로 5위 박종우는 1만2147점

으로 10위 조영선은 1만2124점으로

11위에올라국가대표가됐다

김병석은 1만1843점으로 22위를차

지해 국가대표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

다

여자부에서는 곡성군청의 김문정

이 1만1788점으로 18위를기록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가대표에 이름

을올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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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건강하면정신도건강해져환자

들에게 좋은 진료를 펼 수 있습니다 건

강파수꾼이되려면자신의몸이먼저건

강해야합니다 마라톤으로건강을다지

십시오

현재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광주

전남 달리는 의사들은 의료로 달리기

로 건강의 파수꾼이 되자는 기치 아래

2004년 6월 뜻을모아 2005년 정식발족

했다 그리고 한 해도 빠짐없이 10년간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참가

했다 올해도 13명의동호인들이뛴다

이들은 건강 전도사 건강 지킴이로

서 출사표를 던지며 남은 기간 충실히

준비해모두완주하겠다고결의를다졌

다

이들은 특히 31절 마라톤은 겨우내

움츠렸던체력에기지개를펴고한해의

자신을지킬건강을준비할수있는좋은

마라톤대회라고입을모았다

광주전남 달리는 의사들은 매주 수

요일과일요일두차례훈련을하고있다

수요일은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 또는 전남대 운

동장을 뛴다 일요일에는 화순 너릿재

나주호등광주인근지역에서 2030

를달리는장거리훈련을한다

눈이나비가오는궂은날에도훈련은

계속된다 달리는 사람은 비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않는단다 달리는순간땀에

젖기때문이단다

진료수술 등 바쁜 일과에도 불과하

고 서브쓰리 주자인 김산 여수제일병원

원장울트라마라톤에서여러차례입상

한 강사준 영산포제일병원 원장 마냥

달리기가 좋은 마라톤 초심자들까지 다

양한실력이어울려함께달리는동호회

다

지난해 12월 새로 선출된 제6대 정현

웅(광주병원 원장) 회장은 천천히 달

리면승용차로는무심코스쳐갔던맑은

공기와 아름다운풍경이 내 것이 된다

며 홀로 독립군으로 달리고 있는 광

주전남 의료인들이 함께 즐겁게 달릴

수있는동호회를만들겠다고말했다

초대 회장을 지낸 서해현 서광병원 원

장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달리며 도

중에 발생하는 부상자를 도울 수 있다

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지원도

하는일석이조의운동이다고애찬했다

강승규허바킴병원원장달리면달릴

수록한계를극복할수있는체력과정신

력이강해져환자진료에많은도움이된

다고추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강 파수꾼되려면내몸부터건강해야죠

올13명출전특훈구슬땀

마라톤코스서의료지원

광주전남달리는의사들

마라톤동호회 광주전남달리는의사들 회원들이광주일보31절마라톤대회출전을앞두고광주월드컵경기장보조구장에서훈련에앞서파이팅을하고있다

광주전남달리는의사들제공

최복음박종우조영선

볼링국가대표선발

조영선

최복음 박종우


